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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early-morning delivery servic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online 
ordering of fresh foods. We aimed to analyze the utilization status of an early-morning fresh food delivery service 
(MFFD) and corresponding dietary behavior-related consumer competencies (DBCC) and verify the impact of DBCC 
on purchase satisfaction and the repurchase intention for MFFD. Four hundred participants who used MFFD were 
surveyed. An office worker in his 30s or 40s with children and with an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between 
4 million won to 6 million won tended to use MFFD once a week. Participants differed in their DBCC depending 
on their age and the status of their children. Results showed higher food information utilization competency in partic-
ipants in their 30s and 40s, higher healthy dietary competency in those in their 30s, and higher safe dietary competency 
in those in their 20s. Both healthy and safe dietary competencies were particularly higher in those with children. 
An analysis after adjustment for the presence of children and age demonstrated that the higher the food label utilization 
competency and safe dietary competency, the higher the purchasing satisfaction. Also the higher the food information 
utilization competency and healthy dietary competency, the higher the repurchase intention. Our findings may suggest 
that healthy dietary competency positively affects satisfaction for MFFD, leading to a higher intention to repurchase. 
Our study provides a basis for emphasizing DBCC in MFFD marketing and the direction of consumer DBCC-related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not food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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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Jang 

등, 2009) 온라인 식품 판매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

근 5년간 한국의 연도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현황을 살펴보

면,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의 거래액이 매년 최소 15% 이

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0).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의 비중은 2014년 15.4%에서 2019

년 44.6%로 크게 증가하였다(Korea Rural Economic In-

stitute, 2020). 온라인 쇼핑 활성화의 트렌드 안에서도 식품 

카테고리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급증하는 모바일 상거래에서 신선식품에 대한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매출 중 신선식품의 비중이 51.7%에 이르고 있다

(Maeng, 2020). 

새벽배송은 전날 밤 10~1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집까지 가져다주는 서비스로, 2015년 5월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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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마켓컬리’는 새벽배송과 신선식품을 키워드로 연

간 매출액이 2015년 29억원에서 2019년 4천289억원으로 

증가하였다(Seo, 2020). 쿠팡 등 기존 온라인 쇼핑업체를 

비롯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홈쇼핑 및 식품업체 

등도 앞다퉈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Nam, 2020). 

한국의 배송서비스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익일배송과 당

일배송을 넘어 새벽배송으로 진화하고 있다(Park과 Lee, 

2019).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주로 구매하는 식품

은 가공식품이 대부분이었으나(Jung, 2012), 최근에는 포장 

및 유통, 배송기술의 발달로 신선식품의 온라인 판매 제약의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Kim, 2017) 새벽배송이 신선식품과 

결합하면서 온라인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Randall의 식품선택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품을 선

택할 때 식품의 특성(식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 영양소 함

량), 개인의 감각적인 특성(맛, 후각, 질감 등)과 심리학적인 

특성(태도, 믿음, 선호도 등), 환경적인 특성(가격, 이용가능

성, 브랜드 등의 경제적 및 문화, 종교 등의 사회문화적인 특

성)을 고려한다(Randall, 1981; Park 등, 2019). 그중에서

도 환경적 특성은 소비자에게 식품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

력을 요구하며, 이 능력을 소비자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비자역량은 소비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지식, 태도, 실천 등 소비자능력의 총체로 정

의한다(Yoo와 Joo, 2012; Bae와 Chun, 2010). 신선식품의 

소비는 식품에 대한 선택, 구매, 섭취, 영양 및 건강까지 일련

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식품의 구매단계에서의 소비자역

량(식품구매역량)과 식생활단계에서의 소비자역량(식생활

역량)으로 구분하여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을 정의할 수 있

다. 식품구매역량은 소비자가 식품 및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역량으로 식품표시이용역량과 식품정보

활용역량으로 나누고, 식생활역량은 식품을 조리하여 섭취

하는 식생활단계에서 갖춰야 할 역량으로 건강한 식생활역

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Lee 등, 

2019).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오픈마켓 모바일 앱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만족도

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im과 Kim, 2017), 

서비스 품질로서 유용성과 편리성, 부가서비스 등도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oh, 2016). 구매자의 라이

프스타일도 식품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로, 계획

적 소비를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가 온라인 식품

구매율이 가장 높은 반면, 구매에 불만족한 비율도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Kim과 Lee, 2017). 건강추구성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친환경식품 소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Huh, 2019). 

모바일 쇼핑에서 소비자의 개별적인 경험에 따른 제품 구

매만족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며(Hwang과 Lee, 2019), 

온라인 식품구매에 있어서 식품 품질의 특성이 고객만족과 

충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Kim 등, 

2018).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시하는 요인 중 상품의 품질과 배송서비스 

요인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에서

는 품질과 구매후기 요인을, 배송서비스에서는 신선식품 배

송 전문성과 배송기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8). 또한, 신선식품 구매용 모바일 앱에서 정보의 품질과 

구매후기가 고객의 신뢰와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Lee, 2016)도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소비자가 어

떤 정보를 고려하여 식품을 구매하고 식생활단계에서 활용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 

5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성향을 

조사하고, 소비자역량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식품구매역량

(식품표시이용역량, 식품정보활용역량)과 식생활역량(건강

한 식생활역량, 안전한 식생활역량)의 2가지 영역(4가지 요

소)으로 한정하여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새벽배송 신선

식품 구매만족도,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700 

1988-202001-HR-778-02)을 받아 진행했으며, 최근 1년 

이내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50대 성

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 1월 15일부터 1월 18

일까지 4일간 온라인을 통해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총 400명(회수율 100%)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 목적을 

설명하는 설명문 제시와 함께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 구매만족도, 재구매의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

합하도록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자녀의 유무, 가족의 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의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새벽배송 신선식품의 구매성향을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Kim 등, 2018) 구매경력, 구매기간, 구매처, 구매이

유, 구매빈도, 구매시간, 구매종류, 구매비용 등의 8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의 2019 식품소비행

태조사를 참고하여(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0),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

물로 구분하고 품목별로 구매방법, 구매 시 최우선 고려사

항, 구매 시 고려하는 정보, 구매빈도를 응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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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문항을 구성하였다.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 설문 문항은 농촌경제연구원의 

2019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참고하여(Korea Rural Econo-

mic Institute, 2020) 소비자의 식품구매역량과 식생활역량

으로 구성하였다. 식품구매역량은 소비자가 식품 및 식재료

를 구매하거나 식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역량으

로, 식품표시이용과 관련한 8문항과 식품정보활용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식생활역량은 식품을 조리하여 섭취하는 

식생활단계에서 갖춰야 할 역량으로, 영양 및 건강식생활에 

관한 10문항과 안전식생활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새벽

배송 신선식품 구매에 대한 만족도는 선행논문(Lee, 2016; 

Kim 등, 2018; Bauerova, 2018)을 참고하여 총 3문항으로 

수정하고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새벽배

송 신선식품 구매에 대한 재구매의도를 선행논문(Kim 등, 

2018; Park과 Lee, 2019)을 참고하여 총 3문항으로 수정하

고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통계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선식품 구매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요인 중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 구매만족도, 재

구매의도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

수(Cronbach’s alpha)를 기준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의 하위 변수(식품표시이용 0.786, 

식품정보활용 0.770, 건강한 식생활 0.801, 안전한 식생활 

0.598), 구매만족도(0.742), 재구매의도(0.810) 모두 0.6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생활관

련 소비자역량변수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KMO(Kaiser-Meyer-Olkin) 측도는 0.86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5 미만(P<0.001)으로 요

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따른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 재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지,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속성이 구매만

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각각 1.993, 2.040, 1.89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분

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

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

성향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성향은 Table 1과 같다. 여성과 남성의 참여 비율은 

1.6:1로 여성이 많았으며 30~40대가 약 70%를 차지하였

다. 미혼을 포함하여 자녀가 없는 대상자와 자녀가 있는 대

상자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 86.8%, 

직업군은 사무직 및 공무원이 52.0%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600만원대가 63.8%를 차지하였다. 

새벽배송 신선식품의 구매경험에 대하여 6개월 미만의 구매

경험을 가진 소비자가 50%가량 차지하였고, 구매빈도에 있

어서 주 1회 이상의 구매자가 46.5%, 최소 월 1회 이상 구매

하는 구매자를 포함하면 82.5%였다.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주로 주문하는 시간대는 오후 9시~오후 12시, 오후 6시~오

후 9시 순이었다. 1회 구매 시 지출 비용은 평균 3만원 미만

이 47.8%였고, 전체 87.8%의 구매자가 평균 5만원 미만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이 새벽배

송 신선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쇼핑몰은 마켓컬리(41.8%), 

쿠팡(29.0%), 이마트(26.0%), 기타(3.2%) 순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횟수가 

달라지는 지를 분석한 결과, 자녀유무(P=0.001), 가구 구성

원(P=0.041), 직업(P=0.001), 월평균 가구소득(P=0.013)

에 따라 구매횟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자녀가 

있는 경우 주 1회 또는 2회 이상 구매자가 전체의 57.0%인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 2주 1회 또는 월 1회 이하 구매자가 

63.3%로, 자녀가 있을 때 구매횟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1, 3, 4인 가구인 경우 주 1회 이상 구매자의 비율이 높은

(각각 46.7%, 52.2%, 53.0%) 반면, 2인이나 5인 가구에서

는 월 1회 이하 구매자의 비율이 높게(각각 47.8%, 45.7%) 

나타나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하였

다.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은 주 1회 이상 구매자의 비율이 

높은(각각 51.4%, 56.4%) 반면, 전업주부와 기타직업군은 

월 1회 이하 구매자의 비율이 높아(각각 48.8%, 50.7%) 직

업군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에 

따른 구매빈도는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에서 월 1회 이하 

구매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400만원 이상 소득 가구는 주 

1회 이상 구매자의 비율이 높아,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새벽

배송 신선식품의 구매빈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0~40대 직장인이 주로 새벽배송 신선식

품을 이용하며, 새벽배송 마감시간 직전인 오후 6~12시에 

전체의 70%가량을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구성원이 3, 4인 가구에서, 직업군의 특성 

및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새벽배송 신선식품의 구매

빈도가 증가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

가 많을수록 식료품 구매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Kang 

(2020)의 연구와 유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가구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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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status of their use of early-morning fresh food delivery service (MFFD)
Variable Category Number (n) Ratio (%)

Gender Male
Female

150
250

37.5
62.5

Age

20s
30s
40s
50s

 68
177
 95
 60

17.0
44.3
23.8
15.0

Child status Without children
With children

207
193

51.8
48.3

Number in household

1
2
3
4
≥5

 30
 69
115
151
 35

 7.5
17.3
28.8
37.8
 8.8

Education
High school degree or lower
Undergraduate degree
Master’s degree or higher

 53
323
 24

13.3
80.8
 6.0

Occupation

Office worker, public official
Technical worker, service professional 
Housewife
Others

208
 78
 43
 71

52.0
19.5
10.8
17.8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10,000 won)

Under 200
200∼under 400
400∼under 600
600 and over

 21
118
137
124

 5.3
29.5
34.3
31.0

Period of use of MFFD 

Less than 6 months
6∼12 months
12∼18 months
18∼24 months
24 months or more

203
143
 36
 11
  7

50.8
35.8
 9.0
 2.8
 1.8

Frequency of use 
of MFFD

More than twice a week
Once a week
Once every two weeks
Less than once a month

 74
112
 85
129

18.5
28.0
21.3
32.3

Time of day of use 
of MFFD

09:00 to 15:00
15:00 to 18:00
18:00 to 21:00
21:00 to 00:00
00:00 to 09:00

 50
 42
128
144
 36

12.5
10.5
32.0
36.0
 9.0

One time-purchasing 
cost upon use of MFFD

Less than 30,000 won
Less than 30,000∼50,000 won
More than 50,000 won

191
160
 49

47.8
40.0
12.3

Commercial online 
platforms used in MFFD

Market Kurly
Coupang
E-Mart
Others

167
116
104
 13

41.8
29.0
26.0
3.2

Total 400 100.0

3~4인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더 

자주 새벽배송으로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며, 2

인이나 5인 가구가 3~4인 가구에 비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 빈도가 낮은 것은 맞벌이부부거나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신선식

품 구매 빈도가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사무직 및 전문･기술

직이 전업주부와 기타직업군 대비 시간적인 이유로 오프라

인구매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새벽배송 쇼핑몰 접근이 쉬워 

구매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

수록 구매빈도가 많은 것은 식료품의 구매가능 금액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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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urchasing frequency of fresh food through early-morning fresh food delivery service (MFFD) according to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urchasing frequency of fresh food via MFFD 
More than 

twice a week
Once 

a week
Once every 
two weeks

Less than 
once a month

X2

(P-value)

Gender Male
Female

27 (18.0)
47 (18.8)

 52 (34.7)
 60 (24.0)

27 (18.0)
58 (23.2)

 44 (29.3)
 85 (34.0)

5.668
(0.129)

Age

20s
30s
40s
50s

12 (17.6)
42 (23.7)
14 (14.7)
 6 (10.0)

 17 (25.0)
 40 (22.6)
 32 (33.7)
 23 (38.3)

20 (29.4)
37 (20.9)
18 (18.9)
10 (16.7)

 19 (27.9)
 58 (32.8)
 31 (32.6)
 21 (35.0)

14.683
(0.100)

Child status Without children
With children

32 (15.5)
42 (21.8)

 44 (21.3)
 68 (35.2)

49 (23.7)
36 (18.7)

 82 (39.6)
 47 (24.3)

17.510
(0.001)

Number in 
household

1
2
3
4
≥5

 3 (10.0)
10 (14.5)
24 (20.9)
32 (21.2)
 5 (14.3)

 11 (36.7)
  9 (13.0)
 36 (31.3)
 48 (31.8)
  8 (22.9)

 6 (20.0)
17 (24.6)
25 (21.7)
31 (20.5)
 6 (17.1)

 10 (33.3)
 33 (47.8)
 30 (26.1)
 40 (26.5)
 16 (45.7)

21.717
(0.041)

Education
High school degree or lower
Undergraduate degree
Master’s degree or higher

 9 (17.0)
60 (18.6)
 5 (20.8)

 17 (32.1)
 82 (25.4)
 13 (54.2)

 8 (15.1)
75 (23.2)
 2 (8.3)

 19 (35.8)
106 (32.8)
  4 (16.7)

12.580
(0.050)

Occupation

Office worker, public official
Technical worker, service 

professional 
Housewife
Others

41 (19.7)
22 (28.2)

 4 (9.3)
 7 (9.9)

 66 (31.7)
 22 (28.2)

 11 (25.6)
 13 (18.3)

46 (22.1)
17 (21.8)

 7 (16.3)
15 (21.1)

 55 (26.4)
 17 (21.8)

 21 (48.8)
 36 (50.7)

29.044
(0.001)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10,000 won)

Under 200
200∼under 400
400∼under 600
600 and over

 4 (19.0)
13 (11.0)
24 (17.5)
33 (26.6)

  5 (23.8)
 27 (22.9)
 40 (29.2)
 40 (32.3)

 3 (14.3)
27 (22.9)
30 (21.9)
25 (20.2)

  9 (42.9)
 51 (43.2)
 43 (31.4)
 26 (21.0)

20.952
(0.013)

Total 74 (18.5) 112 (28.0) 85 (21.3) 129 (32.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Significance was determined using an χ2 test.

구매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전문직 등 직업적인 면에서 연관

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한 30대 전후의 연령층은 온라인을 

통해 식품정보를 획득할 확률이 높고, 그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빈도가 높은(Kang, 2020)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식품을 직접 만져본 후 구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위

험에 대한 체감이 커(Jin, 2018) 새벽배송 신선식품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정보 획득이 용이

하여 구매빈도가 높은 젊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는 소비자

역량 강화가 필요한 반면, 새벽배송 신선식품 이용이 적은 

중･장년층의 경우 특성을 파악하여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

발하거나 식품정보 접근 경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은 TV홈쇼핑, 소셜커머스나 오픈마

켓을 통한 식품 구매행동에 관해 주로 연구했지만(Jung, 

2012; Choi 등, 2014; Baik, 2015; Lee, 2018), 앞으로는 

새벽배송이라는 신유통채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신선

식품을 비롯한 새벽배송 관련 시장에서의 식품 구매행동 및 

소비자 교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새벽배송 식품군별 식품구매방법 및 구매 시 고려사항

신선식품의 온라인 새벽배송에 대한 식품군 선호도를 알

아보고자 식품군별 구매빈도와 이들 구매 시 고려하는 요인

들을 알아보았다(Table 3). 곡물류를 제외하고, 채소류, 축

산물, 과일류, 수산물 온라인구매는 오프라인구매보다 적었

고 이 중 수산물 온라인구매가 가장 낮았다. 곡물류는 다른 

식품군에 비해 온라인구매(56.3%)가 오프라인구매(28.0%)

보다 더 많지만, 새벽배송보다는 일반배송으로 더 많이 구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곡물류와 비교하여 온라인구매

빈도는 적으나, 채소류, 육류, 수산물은 온라인구매에 있어

서 일반배송보다 새벽배송으로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벽배송을 이용한 구매가 높은 식품군

은 채소류, 육류, 수산물, 과일류, 곡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고려사항에 있어서 품

질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식품군은 곡물류(29.8%), 채

소류(47.3%), 축산물(35.5%), 수산물(39.8%)이었다. 이전

의 온라인 식품 구매 연구(Jin, 2018; Lee, 2018)에서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품질을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한다고 보

고하였다. 품질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 식품 구매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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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urchasing routes for fresh foods based on food groups by participants and the main considerations of participants when 
purchasing fresh foods

Fresh food groups (n, %)
Grains Vegetables Fruits Meat Fish

Purchasing 
routes for 

fresh foods

Online  Early-morning delivery
Other times of day delivery

Offline stores
Others

 36 (9.0)
189 (47.3)
112 (28.0)
 63 (15.7)

122 (30.5)
 50 (12.5)
218 (54.5)
 10 (2.5)

 76 (19.0)
 79 (19.8)
235 (58.7)
 10 (2.5)

110 (27.5)
 59 (14.8)
227 (56.7)
  4 (1.0)

 58 (14.5)
 32 (8.0)
283 (70.8)
 27 (6.7)

Main 
considerations 

when 
purchasing 
fresh foods

Quality
Price
Taste
Safety
Nutrition
Convenience in purchasing
Convenience in cooking
Others

119 (29.8)
108 (27.0)
113 (28.3)
 28 (7.0)
 15 (3.8)
 13 (3.3)
  4 (1.0)
  0 (0.0)

189 (47.3)
111 (27.8)
 36 (9.0)
 29 (7.3)
  9 (2.3)
 19 (4.8)
  6 (1.5)
  1 (0.3)

107 (26.8)
 88 (22.0)
165 (41.3)
 21 (5.3)
  7 (1.8)
 10 (2.5)
  1 (0.3)
  1 (0.3)

142 (35.5)
111 (27.8)
 72 (18.0)
 54 (13.5)
  4 (1.0)
  5 (1.3)
 12 (3.0)
  0 (0.0)

159 (39.8)
 82 (20.5)
 54 (13.5)
 58 (14.5)
 11 (2.8)
  4 (1.0)
  3 1(7.8)
  1 (0.3)

Total 400 (100) 400 (100) 400 (100) 400 (100) 400 (100)

거나(Kim과 Kim, 2019), 온라인구매가 소비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품질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보고한 연구(Park 

등, 2017)도 있다. 식품군의 판매에 대해 새벽배송 신선식품 

유통채널 역시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과일류는 맛(41.3%)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성

과 조리의 편리성 응답은 수산물에 있어 다른 식품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취식의 편리성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Park(20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였다. 수산물의 경우 편리성과 안전성이 제고된다면 새벽배

송을 통한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새벽배송 신선식품 이용 연구대상자의 식생활관련 소비자

역량 분석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 시 4가지 식생활관련 소비자역

량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에 따른 식

품구매역량(식품표시이용역량, 식품정보활용역량)과 식생

활역량(건강한 식생활역량, 안전한 식생활역량)을 분석하였

다(Table 4). 4가지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은 성별, 가족 구

성원 수, 교육 정도,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그러나 식품구매역량 중 식품정보활용역량은 연

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여 20대가 30대, 40대보다 유의적으

로 높았다. 건강한 식생활역량은 연령, 자녀유무,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50대가 30대보다, 자녀가 있는 경

우, 직업군에서 주부가 다른 직업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안전한 식생활역량은 연령 및 자녀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0대가 30대보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았다.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20대가 30대, 40대보다 식품정보

활용역량이 높게 나타나 정보활용능력이 새벽배송 신선식

품 구매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Jin, 2018; Kim과 

Kim, 2019), 변화하는 식품 소비 환경에서 중･장년층 대상

으로 식품정보활용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소비자역량 교

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식품정보활용역량이 높

은 20대에서 안전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식품표시이용역량이 식품정보활용역량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Park(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건강한 식생활역량은 

50대, 자녀가 있는 경우, 주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관련 소비자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

강관심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유지와 관련된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한 반면, 건강관심도가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및 동기부여와 관련된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건강한 식생활역량 및 안전한 식생활역

량 모두 높았다.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은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 수준이 매우 높아(Kim 등, 2012; Jun, 2014) 이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자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을 가지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Lee와 Hong(2014)은 결혼여부가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관련이 거의 없이 소비자역량

에 있어 독자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결혼이 소비자역량 

전반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식품 구매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과 행동, 감

정적 경험을 하기에, 현명하고 능동적인 소비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관련 소비자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

다. 또한, Park과 Joung(2020)은 소비자역량 교육이 대상

별, 주제별로 효과 차이가 크다고 밝혔으며, 본 연구에서도 

연령 및 자녀유무에 따라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의 차이를 

보여 향후 자녀유무나 생애주기, 가구 구성 형태, 세분화된 

특정 주제로 집중적인 소비자역량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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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대와 

자녀유무를 보정한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식

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의 하위 4가지 요소인 식품표시활용역

량, 식품정보활용역량, 건강한 식생활역량, 안전한 식생활역

량 모두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와 유의적인 정(+)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P<0.001).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변수는 

구매만족도와 재구매의도였다(r=0.728).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의 4가지 요소들이 새벽배송 신선

식품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7). 식생활관

련 소비자역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회귀

모형 1단계에서 자녀유무는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였으나 연령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구매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자녀유무만 혹은 자녀유무와 연령을 모두 보정한 분석에

서는 식품표시이용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이 구매만족도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표시

이용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이 높아질수록 구매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

서 1.0%,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각각 15.0%와 15.3%였다.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

석 결과, 회귀모형 1단계에서 자녀유무와 연령은 모두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고, 자녀유무만 혹은 

자녀유무와 연령을 모두 보정한 분석에서는 식품정보활용

역량과 건강한 식생활역량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정보활용역량과 건강한 

식생활역량이 높아질수록 재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12.2%와 12.7%였다.

본 연구에서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 4가지 요소들이 모

두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는데, 일반적인 소비자역량이 소비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Yoo 등, 2018)와 비슷하여 식생활관련 영역에

서도 소비자의 역량이 구매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인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소비자역량이 높아질수록 

식생활 소비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Suh와 Lim, 2014)

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가 높고, 연령 및 

자녀유무를 보정한 후에도 식품표시이용역량 및 안전식생

활역량이 높아질수록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식생활을 챙겨

야 하므로 효율적인 면에서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많이 이용

하면서 구매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식품을 선

택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탐색한다(Choi와 Kim, 

2020). 식품표시이용역량 및 안전한 식생활역량이 높은 사

람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식품표시를 충분

히 활용하여 안전한 신선식품을 선택, 구매하였으므로 구매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Jung과 Namn(2010)의 연구에 따르면, 상품 구입에 있어

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

을 주고 이는 고객의 신뢰로 이어져 재구매의도를 높인다고 

보고했으며, 소비자들은 만족스러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정보탐색을 하고 이는 재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13). 또한, Kim과 Kim(2020)의 연구에서 다양한 소비성

향 중 건강추구형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재구매에 있어 건강관심

도가 높을수록 재구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won 등, 

2015).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탐색한 소비자들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재구매의도가 높았다.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과 재구매의도 사이에서 구매만족

도의 매개효과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의 하위요인인 식품표시이용역

량, 식품정보활용역량, 건강한 식생활역량, 안전한 식생활역

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

어, 구매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바론과 케니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8). 회귀모형은 

1~3단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1단계에서 14.9%, 2단계에서 12.2%, 3단계에서 53.6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식생활관련 소비자역

량 중 식품정보활용역량은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고, 식품표시이용역량(β=0.170, P<0.01), 건강한 식생활

역량(β=0.109, P<0.05), 안전한 식생활역량(β=0.171, P< 

0.01)은 구매만족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식품표시이용역량, 안전한 식생활

역량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식품정보활용

역량(β=0.164, P<0.01), 건강한 식생활역량(β=0.120, P< 

0.05)이 재구매의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3단계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건강한 식

생활역량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2단계보다 값이 작고(β= 

0.044<0.120)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P=0.280) 구매만족도는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β

=0.697, P<0.001)를 나타내, 독립변수(건강한 식생활역량)

가 종속변수(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

개변수(구매만족도)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

과를 보여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식

생활관련 소비자역량 중 건강한 식생활역량이 새벽배송 신

선식품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만족도가 완전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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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쇼핑몰을 지속해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

구매의도는 시장 점유율 및 수익 수준의 중요한 예측 지표이

며, 이러한 재구매의도는 구매만족도를 통해서 증진될 수 

있음을 Hwang과 Na(2017)의 매개효과 연구를 통해 확인

되었다. 새벽배송 신선식품 시장에서 소비자역량과 재구매

의도 사이에서 구매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Yoon과 Chung(2020)의 연구에서 새벽배송 가정간

편식 제품에 대한 구매만족도가 재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oi 등(2014)의 연구에서도 

TV홈쇼핑 식품의 구매고객 만족이 재구매의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 중 

건강한 식생활역량은 새벽배송 신선식품에 대한 구매만족

도를 형성한 후에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건강한 식생활역량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새벽

배송 신선식품 구매에 만족할수록 재구매가 일어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머지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과 

재구매의도 사이에서 구매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Kim 등(2019)은 식품표시정보 활용이 제고

되었을 때 소비자의 식생활역량이 개선되어 영양 및 건강 

상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식품시장에서 더 유용하고 정확한 식품표시정

보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

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온라인 

식품 쇼핑 및 빠른 배송을 강점으로 하는 새벽배송 신선식품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나 빠른 배송 외에 식생활관

련 소비자역량을 통해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의도를 높일 방

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50대 성인남녀 중 새벽배

송 신선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8 소비자역량지표에서 소비자역량 강화가 필요한 집단

으로 도출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 집단의 경우, 인터넷 

사용 인구가 점차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의 격차가 존재한

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60대 이상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식생활관련 소비자

역량 교육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새벽배

송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쇼핑몰을 마켓컬리, 쿠팡, 이마트 등

으로 제한함으로 인해 다양한 유통채널을 반영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전문 특화몰까지 

새벽배송에 진출하는 등 구매 유통채널이 다양화되어 향후 

유통채널별로 새벽배송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밀키트, 

냉동식품에 대한 구분 없이 새벽배송으로 식품을 구매함에

도 불구하고, 신선식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여 식품별 

구매특성을 비교하지 못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사태로 2020년에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

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며 비대면 구매가 폭발적으로 성

장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0). 그에 따라 새벽배송 

취급품목이 신선식품만이 아니라 밀키트와 유명외식업체의 

가공식품 등 상품의 구색이 더 다양해지고 있어 식품의 종류

나 가공 정도 등에 따른 새벽배송 구매특성에 대한 후속 연

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넷째,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생애주기별 소비자역량에 대한 분석이 미비했다. 1인 가구

가 증가하여 소포장 식품 및 간편식 수요가 확대되어 식품구

입행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벽배송 

신선식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생애주

기별 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따른 소비자역량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요   약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새벽배송이 등장하면서 어느 때나 

주문할 수 있는 신선식품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

실태와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식생활

관련 소비자역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 및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온

라인 설문지 형태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벽

배송 신선식품은 자녀가 있는 30~40대의 직장인으로 월평

균 가구소득이 400만원~6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주 1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연령 및 자녀유무에 따라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품정보활용역량은 20대가 30

대, 40대보다 더 높았고, 건강한 식생활역량은 50대가 30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한 식생활역량은 20

대가 30대보다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와 비교

하여 건강한 식생활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이 높았다. 자

녀유무와 연령을 모두 보정 후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구

매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품

표시이용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이 높아질수록 구매만족

도가 높아지고, 식품정보활용역량과 건강한 식생활역량이 

높아질수록 재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매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재구매의도가 높아지는데, 건강한 

식생활역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온라인 식품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새벽배송 신선식품에 대해 살펴본 기

초연구로, 변화하는 식품 소비환경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갖

추어야 할 능력인 소비자역량을 살펴봄으로써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 교육의 방향을 식품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

에서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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